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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!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경제

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. 이번 인사는 

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심각하게 후퇴할 것임을 천명하는 인사참사이다. 우리 위

원회는 이번 인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고,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

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.

김문수 후보자는 그간 보여온 언행을 통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반노동적 태도

를 드러내왔다. "무노조, 저임금"을 찬양하고,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‘불법'

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그의 시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

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.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 "무노조, 핸드폰 사용 금지, 저임금

에 감동 받았다"는 발언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그의 인식 수준을 여

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, 이런 반노동적인 인사에게 감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

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.

그는 노조와 노동에 대해서만 무지한 것이 아니다. “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

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.”라고 발언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고, 119에 전화

해 “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대라, 도지사가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”며 상식 이하

의 갑질을 하고, “세월호 추모는 죽음의 굿판” “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”이라는 막

말과 폭언을 일삼았으며,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 극우 성향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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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물인 전광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극단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.

김문수 후보자는 노조법 2·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“노동법, 헌법·민법

과 충돌,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”며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. “쌍용차 노조는 자

살 특공대다”, “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”며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, 

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"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"이라며 수준 이

하의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·3조 개정 국면에 김문수를 고

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반노동 정책과 노조탄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

지를 천명한 것이다.

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며,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동 문

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. 그에게는 노동존중

사회로의 진전, 노동자의 권리 신장, 안전한 일터 만들기, 비정규직 문제 해결, 노동시

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노동 문제들을 

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.

우리 위원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이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돌이킬 수 없는 

후퇴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한다.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

을 즉각 철회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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